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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에서 Cedar Glen(시다 글렌)을 치면 샌버나

디노 커뮤니티의 내셔널 퍼리스트 리조트라고 소

개되어 있다. 그러나 우리가 가는 시다 글렌은 리

조트가 아니다. 산속의 캠프사이트이다. 혹시 구글

에서 찾다가 그리로 갈까 걱정되어 미리 말해둔다. 

시다 글렌은 한인들이 많이 찾는 마운틴 발디

의 산자락에 있다. 아이스 하우스 캐논 트레일(Ice 

House Canyon Trail) 헤드에서 출발한다. 1마일 가

량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온다. 이 삼거리에서 왼쪽 

길로 1.5마일 정도 가면 시다 글렌이 나온다. 이정

표가 두 개나 세워져 있어 길 잃을 염려는 없다. 

트레일 헤드에서부터 오른 편에 물이 흐른다. 10

여 년 전만해도 콸콸 소리 내던 물이 요즈음은 졸

졸 흐르고 있다. 그만큼 눈이나 비가 적게 오기 때

문이다. 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차가 떠내려가고, 

물에 사람이 떠내려갔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수

량이 풍부했던 곳이다. 이 코스를 한인들이 많이 

찾는 이유가 고국의 우이동 골짜기나 도봉산 계곡

과 흡사하기 때문이리라. 하긴 우이동이나 도봉산 

계곡도 물이 마르긴 마찬가지다. 물을 막아 수영장

을 만들어 놀던 그 계곡이 아니다.

나선형으로 만들어진 길따라 걷다보면 발디로 

향하는 진입로가 내려다보인다. 골짜기로 주욱 뻗

은 길을 따라 성냥갑보다 작은 차들이 올라오고 있

다. 봄철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길가에 즐비하

게 피어있다. 목적지 시다 글렌에 도착하면 Cedar 

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골짜기(Glen)임

을 알 수 있다. 이 Cedar는 소나뭇과에 속한 상록 

침엽 고목으로 높이는 30미터 정도이고 나무는 원

뿔 모양이며 잎은 침엽으로 30개 정도 몰려서 난

다. 이곳에 텐트를 치고 한나절 쉬면서 책도 보고 

낮잠도 자다가 와도 좋을 듯하다. 

코스가 전반적으로 바닥에 돌이 많은 편이라 단

단한 등산화를 신어야 발을 보호할 수 있다. 요즈

음은 가을이나 초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. 

한국처럼 울긋불긋한 단풍을 기대해서는 곤란하

지만 누렇게 변한 낙엽이 쌓여져 뒹구는 것을 보며 

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구르몽을 떠올릴 정도

는 된다. 12월 중순 이후 1월, 2월에는 눈길을 걸을 

준비를 해야 한다. 필자에게는 맑은 날 올랐다가 눈

을 맞으며 하산했던 기억도 있다. 

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추천한다. 

왕복 5마일 

▶ 가는 길: LA에서 210번 이스트를 타고 오다가 

Base Line에서 내려 신호등을 만나면 좌회전한다. 

Padua Ave를 만나면 우회전, Baldy Road를 만나

면 또 우회전 구불구불 산길따라 올라간다. 소방

서, 레인전 스테이션을 지나 얼마가다 보면 삼거리

가 된다. 거기서 오른쪽 길(Ice House Canyon Rd.)

로 들어서면 바로 왼쪽이 주차장이다. 여기가 트레

일 헤드이다.

시다 글렌 트레일 (Cedar Glen Trail)
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LA·OC 근교 트레일

 

숨은그림찾기

◎ 위의 그림에 숨어있는 아래 그림을 찾으며 영어 

단어도 익혀보세요. 어린 자녀들의 색칠하기 놀이 

 자료로도 아주 좋아요. (해답은 P56에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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